
신나이가이멘 사장과의 인터뷰  

– 중기 계획 달성에 있는 힘 다 쏟을 계획 

신나이가이멘은 2008년기(年期)가 추진 중인 중기 경영 계획의 마지막 년

도이다. 후쿠이(福井) 사장은 “무슨 일이 있어도 중기 계획을 달성하지 않으

면 안 된다.”고 강한 결의를 보이고 있다. 그래서 자사의 강점을 다시 한 번 

확인하고 “철저하게 산지(産地)로 실을 판매하겠다.”고 마음먹고 있다. 전국

의 7개 산지를 돌면서 전시회를 열어 “산지에서 신나이가이멘의 지명도를 

올리겠다.”고 하면서 동시에 산지의 신상품 생산을 응원하는 등 산지에 사업

의 발판을 들여놓고 더욱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. 또한 차기 계획에서는 앞을 

내다보고 인재도 육성할 계획이다. 

최근의 시황을 보면 섬유의 시장 환경은 한층 더 나빠질지도 모른다. 뿐만 

아니라 이극화(二極化)가 심해지고 있어, 싼 것은 점점 더 싸지고 있는데, 다

른 한편으로 좋은 것을 찾는 니즈는 더 커지고 있다. 이렇게 되면 일본에서 

차별화 상품을 만드는 기업은, 갈수록 더 높은 존(zone)으로 사업의 발판을 

옮길 필요가 발생한다. 그리고 중국의 코스트 업(cost up)이 엄청나서, 당사도 

협력 공장과 거래에서 1~3월과 비교하면 4~6월은 코스트가 6% 올랐다. 물류

비 등을 고려하면 점점 일본 국내 공장에서 생산하는 것과 코스트가 비슷하

게 되어가고 있다. 

금기(今期)는 중기 경영 계획의 최종 년도이므로, 무엇보다도 계획 목표를 

달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. 2007년기까지는 판매고 및 영업 이익은 분명하게 

정산(精算)되겠지만, 사실은 경상 이익이 부족할 가능성이 발생했다. 외환 차



손(外換 差損)과 원·연료고가 그 원인이다. 그래서 이제까지보다도 더 판매를 

늘리고 코스트 다운(cost down)과 판매비를 철저하게 줄여야 한다. 

방적은 다품종 소로트 즉납(多品種 小lot 卽納)의 ‘빠른 얀(yarn)’ 시스템을 

한 단계 더 올릴 생각이다. 보다 더 수주와 재고와 생산이 잘 연결되어 같이 

움직이게 하여 QR(quick response : 빠르게 應答)을 잘 하도록 하려고 한다. 그

래서 QR이 더 빨리 될 수 있는 방법을 공장에 과제로 주고 있다. 

또한 일본 국내 방적으로서 자사의 강점을 검토한 결과 다시 한 번 실

(yarn) 판매에 주력하기로 하였다. 그래서 ‘료모(兩毛), 반슈(播州), 와카야마

(和歌山), 비슈(尾州), 미카와(三河), 호쿠리쿠(北陸), 빙고(備後)’ 등의 7개 산

지를 차례로 돌면서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다. 역시 당사가 방적으로서 기업

을 하려면, 산지에 발판을 들여놓고 사업을 하는 수밖에 없다. 그러므로 전

국의 산지에서 신나이가이멘의 이름을 잊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. 물론 최

초에는 소로트 거래 밖에 안 될지도 모른다. 그래도 그럴수록 빠른 얀(yarn) 

시스템이 있다. 당사가 빠른 얀 시스템을 개발한 것은 원래 소로트의 고객을 

잘 사귀려는 것이 목적이었다. 산지 기업이 주체적으로 시장에 도전하는 것

을 신나이가이멘은 적극적으로 도우려 하고 있다. 

텍스타일 관련해서는, 중국에서 생산하여 중국 국내에서 판매하려 하기 때

문에 금기 중에 중국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품질을 기준에 맞도록 확립할 것

이다. 이제까지도 노력하여 품질을 확립하려 하였는데, 아직도 만족할 만한 

수준이 안 되고 있다. 그래서 자신이 있는 텐셀(Tencel)을 사용하는 등 차별

화 제품에 집중하여, 도매상이나 어패럴에 적극 제안하려 하고 있다. 제품도 

OEM(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: 주문자 상표에 의한 위탁 생산 방식)으

로 특화하고, 다음 중기 계획에서 늘리기 위하여 큰 어패럴과 공동으로 추진



하는 것이 금기의 과제이다.  

차기 중기 계획에서는 금기 전반기에 각 현장에서 자기들의 미래상을 만

들어 이것을 집약하고, 인재 육성에도 힘을 쏟으려 한다. 고객과의 대화는 

보다 더 교양이 있도록 ‘인간력’을 높여 새로운 발상이나 고객과의 거래를 

더욱 깊이 있게 할 수 있어야 한다. 그것이 다음 중기 계획 중에서 사업을 

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.♣ 


